
KCC-라파즈, 석고보드 증설경쟁
라파즈 , 2002년 생산량 1억㎡로 확대 … KCC는 1억 1000만㎡로

건설경기가 호조를 띠면서 건축물에 소요되는 불연내장재 석고보드 시장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.

총 2000억원 대의 국내 석고보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(KCC)과 라파즈석고는 각각 충남 서산

과 당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량 늘리기에 나섰다.

국내 석고보드 시장은 2002년 들어 건설경기 호조로 2001년보다 15% 정도 시장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

고 있다.

특히, 건축공법이 최근 콘크리트와 벽돌 중심의 습식 공법에서 석고보드 활용이 많아진 철골구조 중심의 건

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.

석고보드 시장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라파즈석고는 2002년 초 당진에 신규공장을 세워 7월부터 본격적으로

생산에 돌입했다. 또 기존의 울산공장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공략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라파즈석고는 당진공장 가동으로 2001년 여수·울산공장에서 석고보드 7500만㎡를 생산하던 것이 2002년에

는 1억㎡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.

2001년 7000만㎡에서 2002 7500만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의 생산량을 앞지르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금강고려화학도 2002년 9월 충남 서산 대죽공단에 450억원을 투자해 신규공장 건설을 결정하는

등 내부적으로 생산설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. 2004년 2월 완공예정인 대죽공장이 완공되면 금강고려화학은 생

산량이 1억1000만㎡로 확대돼 다시 라파즈석고를 앞서게 된다.

라파즈석고는 10월1일 이창명 사장을 전격 교체하고 중국 상하이 지사장이었던 프랑스계 필립 베리로 사장

을 새로 임명해 국내 건축자재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.

석고보드업계는 라파즈석고가 기존 벽산 브랜드를 그대로 살려 금강, 라파즈, 벽산 등 3파전으로 하는 시장

전략을 펼치고 있고, 금강과 라파즈는 영국과 미국계 다른 건축업계 한국 진출을 크게 의식해 생산량을 늘리

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세계적인 건축기업인 라파즈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과 11월 벽산석고와 동부한농석고의 여천·

울산공장을 각각 인수하면서 국내 석고보드 시장에 진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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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위치 여천 여천 울산
신공장 서산 당진
완공시기 2004년 2월 예정 2002년 7월 가동
생산량 2001년: 7000만㎡ 2001년: 7500만㎡

2002년: 7500만㎡ 2002년: 1억㎡
완공이후 1억1000만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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